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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막걸리 병, 투명하게 바꿔 재활용률 높인다 
인천시-인천탁주 업무협약 체결 … 10월부터 초록색병 투명페트병으로 교체  

- 연간 약 146만 개의 고품질 투명페트병 양산 기대 -

인천시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인천탁주와 손잡고 막걸리 병 재활용

률 높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일 지역 대표 막걸리회사인 인천탁주와 

투명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

록색 막걸리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교체·생산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는 방침이다. 

초록·파랑·백색 등 유색 페트병은 중·저 품질의 재활용품으로, 투

명페트병과 같이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 먹는 샘물(생수)과 음료류 용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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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투명페트병 사용이 의무화 됐으나 막걸리 등의 주류 용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인천시는 주류용기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인천탁주와 손잡고 

10월부터 유색 막걸리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인

천탁주는 연간 약 2,300만 병의 막걸리를 생산해 인천시 전역 및 경

기 일원에 판매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탁주의 ‘소성주 플러스’를 투명페트병으로 

교체하면, 연간 약 146만 개(약 41.61t)의 고품질 투명페트병이 생산되

는 셈이다.

인천시와 인천탁주는 막걸리 병의 투명페트병 전환과 더불어 소성주 

플러스 라벨 내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고 재활

용품을 유가 보상해주는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

다. 

시는 투명페트병으로 전환한‘소성주 플러스’ 출시 시점에  맞춰 투명

페트병 집중수거 캠페인 ‘심페(PET)소생 프로젝트’에 나설 계획이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투명페

트병의 재활용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재활용 

활성화 및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순환 

초일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협액식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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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주 플러스 초록색 막걸리병의 투명페트병 교체 시안


